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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7개 지역관광추진조직 남해서 만나 협력사업 발굴
'DMO 포럼' 열고 워케이션 유치 공동 마케팅 등 논의

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   입력 : 2023-06-27 15:23:15

경남지역의 7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들이 경남 관광권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지역의 7개 지역관광추진조직(DMO)들이 경남 관광권역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남해군

제공

남해관광문화재단(본부장 조영호)은 지난 22일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지사장 이국희)와 공동으로 ‘경남

DMO 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남해관광문화재단을 비롯해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진

주문화관광재단, 밀양문화관광재단, 거제섬도, 김해봉황대협동조합, 하동놀루와협동조합 등 7개 기관이 참석

했다.

회의에 앞서 DMO 정책을 연구하고 자문역을 맡아온 장안대 관광경영과 이지호 교수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

한 DMO의 역할에 대한 기조 발제를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 간 연계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에 이어 ▷월간 정례회의 개최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

무) 유치 공동 마케팅 ▷대도시 팝업스토어 공동 운영 ▷패키지 상품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경남 관

광 권역화 브랜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 이국희 지사장은 “경남의 7개 DMO 조직이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

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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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DMO 정책이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연결을 통한 확장을 시도해야 할

때”라면서 “관광권역을 담아낼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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